
전공노 법원본부, 민주당과 정책협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책협약식을 열고 사법개혁 완수를 통
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민주당에서 서영교 공동선대위원장, 김현정 빛의혁명시민본부 수석부본부
장이, 전공노 법원본부에서는 이성민 본부장, 이정윤·최자성 부본부장, 복소연 사무처장 등 20
여명이 참석했다.

전공노 법원본부는 현안사업 해설을 통해 “사상 초유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졸속 판결에 따른 
국민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투쟁을 진행중”
이라고 밝혔다.

전공노 법원본부는 또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
형사 본안소송뿐만 아니라 신청·경매 등 비송사건의 신속한 처리도 중요한데 민·형사 소송을 
담당하는 법관과 재판연구원의 증원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노 법원본부는 △사법보좌관과 개인회생위원 증원 △법원(양형)조사관의 법제화 입법 등을 
요구했다.

이성민 본부장은 “나쁜 판결로 국민들에게 욕을 먹는 것은 법관이 아니라 법원의 공무원들”이
라며 “이번 정책협약이 정책으로 실현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법원에는 법관보다 많은 법원소속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확인한다”며 “오늘 정책협약을 바탕으로 법원본부와 국민들이 열망
하는 사법개혁을 반드시 실천하자”고 말했다.
김현정 빛의혁명시민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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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참히 훼손하는 모습을 괴롭고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며 “오늘의 정책협약은 사
법개혁과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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